
과제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는 한국의 유명 
신문사로서 일일 발행 부수가 100만 부에 
달합니다. 동아일보는 15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동아미디어그룹의 모회사입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동아일보는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아온 언론사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 Google 애널리틱스 계정이 
급속히 많아지면서, 당사 웹사이트의 실적을 
총체적이고 일원화된 시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는 
디지털 조직으로 거듭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분석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8%
사용자 회원가입 완료율 증가

243%
뉴스레터 구독자 전환율 증가

“이제 독자의 관심사와  참여도 수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사용자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동아일보가  새로 수립한 '데이터 기반, 독자 중심 
디지털 전략'의 핵심입니다 .”
신석호,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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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아일보는 한층 개선된 데이터 기반 전략의 실행 토대를 
마련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를 갖추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현황을 확인했고, 다음으로 모든 콘텐츠, 동영상, 사용자 활동에 
대한 추적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oogle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해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Google 뉴스 이니셔티브(GNI) 및 마케팅 회사 겸 Google 
애널리틱스 360 공인 리셀러인 Jellyfish와 손잡고 심도 있는 사용자 
분석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세분화, 측정, 
추적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를 도입하여 웹사이트의 실시간 실적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간소화했으며, 더욱 
스마트한 콘텐츠 전략 기획을 지원했습니다. 

GNI 및 Jellyfish와 협력한 3개월 동안 새로 얻은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 
등록 절차를 최적화한 결과, 독자의 회원가입 완료율이 28% 
늘었습니다. 또한 독자 유입경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사의 
웹사이트 운영 정책을 효과적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동아일보의 
뉴스레터 구독자 전환율이 243%나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